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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융 뉴스
OECD, 국내 경제성장률
전망치 하향 조정

최 원 선임연구원

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12년 3.3%, 2013년 4%로 전망하였으며, 이는 지난 전망치 보다 

각각 0.2%p, 0.3%p 낮아진 수치임.

 한·미 FTA 발효와 세계교역 증가에 힘입은 수출증가,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세, 물가상승률 하락

에 따른 가계구매력 제고 등을 성장요인으로 제시함.

 그러나 유로지역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, 중국 경제 성장 불확실성, 유가상승, 가계부채 부담

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효과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함.

 한편, 정책적 권고사항으로는 재정건전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 

필요성을 언급함.

 또한, 한국개발연구원(KDI)도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전망치 보다 0.2%p 낮아진 

3.6%로 예상하였으며, 2013년 경제성장률은 4.1%로 전망함.

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전반적인 대내외 수요 약화로 경기

둔화를 지속한 것으로 평가함.

 2012년에는 대외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, 임금상승, 교역조건 개선 등

에 힘입어 내수 증가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,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유가상승을 하방

위험으로 지적함.

 2013년 수출 증가세 확대 및 내수 개선 추세로 견실할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 기조

의 전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함.

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한 대외여건의 급속한 악화 가능성과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

로 인한 금융불안 확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
(OECD 경제전망 발표 등, 기재부 등, 5/22)


